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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아이들이 8월21일 다시 그룹홈으로 돌아왔어요. 

그룹홈 돌봄선생님은 이제야 사람사는 집같다며, 아이들이 너무 그리웠다고 해요. 

돌봄 선생님의 막내딸 이제 만2세가 된 Able이 언니들이 왔다고 엉덩이춤을 주고 소리를 지르며 환영하네요. 

그룹홈으로 돌아온 아이들

엄마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안

꿈을 꾸는 아이들



컴백 to 그룹홈컴백 to 그룹홈컴백 to 그룹홈

남자그룹홈이 꽉찼어요!
돌봄 선생님의 조카들과 남아있던 이안, 솔로몬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일주일후 카리오코에 와서

그룹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어서 

다시 그룹홈으로 돌아온 데이빗. 

엄마가 일때문에 몸바사에 가야해서 

좀 더 일찍 돌아온 기프트. 

사실 남자 그룹홈은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보다 

남아있던 아이들이 많아서 늘 온기가 넘치고, 

시끌벅적 하였어요. 

그러나 나머지 아이들이 오니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더 많이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역시 아이들도 모두 함께 여야 힘이 나는가봐요. 

남자 그룹홈 완전체가 되었어요!! 



컴백 to 그룹홈컴백 to 그룹홈컴백 to 그룹홈

여자 그룹홈에 다시 활기가 생겼어요!
여자 그룹홈에는 지난 5월에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비나와 

지난 1월에 엄마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샤니즈. 그러나 할머니가 샤니즈가 

밤마다 돌아다녀서 (사촌기에 돌입) 샤니즈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셔서 그룹홈으로 데녀와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둘만 지내다 보니 좀 외롭고 쓸쓸해보였는데, 

이렇게 다들 모이니 사비나가 반갑게 먼저 가서 

돌아온 친구들을 한명 한명 안아주며 웰컴해주었어요. 

원래 굉장히 무뚝뚝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네요. 

이제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 아이들. 



이안이안이안

주님, 마마이안은 잘 있죠?
마마이안은 정말 편안한 얼굴이네요. 저 사진은 마마이안이 

하늘나라가기 바로 전날. 마마들 펠로우쉽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에요.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가 터지고, 알콜중독으로 얼굴이 늘 

퉁퉁붓고, 흐릿한 눈빛이었는데...카리오코 예만찬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말 열심으로 일을 했더랬어요. 술도 끊고, 얼굴도 평안해보였는데...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고 걱정하던 이안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엄마의 부고를 전해야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안아,,,하나님께서 이안이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해서 안식하라고 

하늘나라로 부르신 것 같아...” 이안이가 소리도 못내고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직은 어린 우리 이안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을거에요. 티처루씨가 이안을 안고 

“it is well...it is well with my soul...”을 부르자, 

눈물을 흘리며 따라부르던 이안이의 모습이 생생해요. 



이안이안이안

주님, 이안이가 다시 웃어요
방학학교 한글교실에서 김밥을 싸며, 웃고 있는 이안이에요. 

아직 마음속에 그 슬픔이 가시지는 않았겠지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해요. 동생들이 보고 싶다던

이안이가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알콜중독자인 아버지가 과연 이안이를 다시 돌려보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이안이를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웃게 해주셨어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이 아이에게 평안을 주고,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안이가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안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솔로몬솔로몬솔로몬
목사님이 되겠다는 솔로몬

지난학기까지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때 홀로 남아있던 솔로몬이 

안쓰러워...”너도 집에 가고 싶지?”라고 물었을때,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씩씩하게 말해주어서 그말이 참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는데, 

이번학기는 자신도 집으로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어요. 

맞지요. 그게 당연한것이지요.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했어요. 하지만, 우리 솔로몬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솔로몬도 

알고 있지요. 엄마를 찾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보고싶어도 못보는 이안이가 슬플까요. 

아니면 엄마가 있어도 솔로몬을 찾지않고, 갈 곳 없는 솔로몬이 슬플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는데 

솔로몬이 주저없이 “저는 목사님이 될거에요“라고 

힘차게 말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주님이 너를 주의종으로 사용하실 것 같구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착한 우리 솔로몬. 

학교에서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랑 공부를 해도 

기죽지 않고 행복한 미소로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솔로몬. 

이런 솔로몬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비나사비나사비나

의사가 되겠다는 사비나
사비나도 5월에 할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그룹홈에 

남아있었어요. 이모가 보고싶다고 해서 금요일날 잠깐 예만찬에 가서 이모와

사촌을 보고 왔어요.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짐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잘 견뎌내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보라고

했는데, 저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그려놓았지 뭐에요. 저 아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거니까요. 사비나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이번 학기에도 사비나는 1등을 했어요. 사비나는 헛된꿈을 꾸지 않아요. 

나이에 맞게 학년을 올려주겠다고 했을때도 사비나는 자신을 제대로 알고, 

지금 학년에서 잘해볼 거라고 했어요. 욕심을 부릴만도 한데 

그러지 않더라구요. 어린 아이인데도 명철하고 똑 부러져요. 

분명 의사가 될 거에요. 우리 사비나가 의사가 되어 

주님께 영광돌리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너무 너무 행복하네요. 

ㅎㅎㅎ 함께 기도해주실거죠? ^^





기도제목기도제목기도제목

올해에만 그룹홈에서 3명의 아이들이 엄마를 잃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이들에게 부어져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기도해주세요. 

아이들이 힘차게, 주저함 없이 꿈을 이야기하였어요.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주님안에서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돌봄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브라빈이 그룹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룹홈 아이들이 브라빈을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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